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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 

 

감사결과 

 

한국일보 

 

보도 

 

관련 

□ 2014. 7. 23. 자 한국일보 ‘교정시설 납품 독점권 주고 35억 챙긴 법무부’ 제

하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.

□ 보도요지 

○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식품류 등 4개 품목의 독점공급권을 (재)교정

협회에 주면서 ’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법무부 교정직 간부 및 직원자녀의 학

자금, 우수직원 부부동반 여행 경비 집행 등 명목으로 35억 규모의 찬조금을 지

원받고, 현직 법무부 직원이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공생관계가 드

러났음

□ 설명내용  

○ 교정본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개선을 

위해 노력 중이며,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
○ 독점공급과 관련해서는 2006년 감사원 권고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

단계적으로 독점공급품목을 축소하여 왔으며, 현재는 2개 품목만 공급하

고 있고 2016년부터는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.

○ (재)교정협회가 교정간부 및 직원 자녀 학자금과 우수직원 현장견학 경비를 

지원해온 것은 (재)교정협회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른 지출로서 독점공급권 

부여에 대한 대가관계가 아닙니다. 다만, 앞으로는 복지지원비 및 각종 행

사관련 지원금 지원 관행을 폐지하고, 학자금 지원 등 목적사업의 수혜자

를 회비를 내는 교정공제회원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입니다.



○ 현직 법무부 직원이 겸임하고 있는 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로 약 520억 

규모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 때문에 공제회원을 대표하여 

겸임하는 것일 뿐 협회의 예산편성과 집행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

겸임 임원수가 과다하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겸임 임원 수 

조정을 위한 정관 개정작업을 추진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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